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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은 개인이 경험한 감정

이나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인지-정동이상

(cognitive-affective disturbance)을 나타내는 용어이

다1). 이는 정신신체장애(psychosomatic disorder)환자

들을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관찰된 것으로 환자

들은 느낌을 확인하기 어려워하며, 신체감각과 느낌을 구

별하지 못하며, 공상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고, 상상과

정의 제한이 있으며, 인지양식이 외부지향적이다2,3). 감정

표현불능증의 병인에 대한 모형에는 생리학적 측면, 정신

역동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이 있다. 생리학적 측면에

서는 감정을 조절하는 우측 뇌반구에 이상이 있거나, 뇌

반구 간의 교류의 이상으로 우측 뇌반구에서 감정에 대한

정보가 좌측 뇌반구의 언어를 담당하는 구역으로 적절히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으며4,5), 발생학적

과정이나 유아기의 발달과정의 문제로 정동을 관여하는

뇌영역과 느낌 및 공상을 관여하는 뇌영역의 연결이 부족

하다는 설명이 있다6). 정신 역동적 측면에서는 일종의 방

어기전이나 방어기전의 실패로 해석되고 있다7,8). 사회문

화적 측면에서는 환자의 사회적 배경과 지적능력이 관련

이 있다는 의견9,10)과 함께, 산업사회에 적응하면서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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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 과정에 의한 영향11)이고, 상징화를 사용하여 의사

소통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없는 환경에서 성

장하여 타인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

한 결과12)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초점으로 정신

의학적 문제나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사건이 건강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시행되어 왔다13).

최근에는 감정표현불능증이란 정신신체질환자들만의 특

징적인 경향은 아니며 정서조절의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공통적인 소견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감정표현불능증을 보이는 모든 신체적 질환 및 정신과적

질환들을 정서 조절 장애로 분류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4).

Saarijarvi 등(1993)의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 정신

과 외래 자문환자의 약 30~40%에서 나타나며, 일부 정

상인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

국내에서는 Kou 등(1994)16)이 정신신체장애, 불안장

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장애와 감정표현불능증의 비교연

구를 통해 정신장애와 감정표현불능증이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한글판 20항목 Toronto 감정표현불능

증 척도를 이용한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연구로는 알코

올리즘, 원형탈모증, 천식, 기능성 소화불량증환자에서의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신체형장애 환자와

당뇨병 환자, 궤양성대장염 환자와 과민성대장증후군 환

자에서의 비교연구 등이 있었다. 일반인구 집단에서 이러

한 특정질환들과 감정표현불능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는 많이 있지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정표현불능증

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17).

Ham과 Jhun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

스와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

다18). 이들의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대상 근로자의 수가 적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

스는 Karasek의 직무긴장도 모형(Job strain model)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직무스트레스 설문(Job Content

Questionnaire, JCQ)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직무긴장도에 따른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

은 평가하지 못하였으며, 개별 직무스트레스 척도와 감정

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많은 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

서 자료 분석시 미비하였던 점들을 보완하여 직무스트레스

와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 안산지역의 2개 대학병원에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 근로자 중 521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와 감정표현불능 성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과거병력 상

정신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자가 내원한 근로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

명하고 설문작성에 동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

행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한글판 Karasek 직무스트레

스 설문(Korean version of the Karasek’s Job

Content Questionnaire, JCQ)을 이용하였고 감정표현

불능 성향에 대한 조사는 한글판 Toronto 감정표현불능

증 척도 설문(Korean version of Toronto Alexithy-

mia Scale, TAS-20K)을 사용하였다.

Karasek 직무스트레스 설문19)은 근무 환경의 정신사

회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개발되

었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재량도, 정신적 직무요구, 직업

불안정성, 직무불만족도 4가지 항목을 조사에 포함하였

다. 한글판 설문지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는 Eum 등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Cronbach’s alpha; 직무재량

도: 0.74, 정신적 직무요구: 0.63, 직업불안정성: 0.53,

직무불만족도: 0.81)20). Karasek 직무긴장모형21,22)에 의

해 직무긴장도는 정신적 직무요구가 높고 직무재량도가

낮을 경우 직무긴장도가 높은 집단(high job strain)으

로, 정신적 직무요구가 낮고 직무재량도가 높을 경우 직

무긴장도가 낮은 집단(low job strain)으로, 나머지 집

단은 직무긴장도 중간집단(intermediate job strain)으

로 정의하였다. 직업불안정성은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

(high job insecurity)과 낮은 집단(low job insecuri-

ty)으로 직무불만족도도 불만족도가 높은 집단(high job

dissatisfaction)과 낮은 집단(low job dissatisfaction)

으로 분류하였다. 직무긴장도, 직업불안정성과 직무불만

족 3가지 척도로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TAS-20K는 각 문항마다 정도에

따라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아주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표시하고 있으며 총점은 20점에서 100점이다. 한

글판 설문지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한국인 일반대중을 대

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Cronbach’s alpha,

0.76)23). Bagby 등24)은 총점이 61점 이상이면 감정표현

불능증(alexithymia)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52점에서

60점 사이이면 중간(intermediate), 51점 이하이면 감

정표현불능증이 없는(non-alexithymic)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TAS-20K의 총점이 52점 이상인 경우를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대상자의 연령, 성별, 직업, 결혼상태, 교육, 흡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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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대한 정보도 설문조사 시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대학교육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응답

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설문을 받았다.  

3. 통계분석

감정표현불능 성향을 보이는 군과 비 감정표현불능증

군과의 일반적 특징은 카이자승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개별 JCQ 척도는 각 척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분하

였다.

직무스트레스 척도(job strain, job insecurity, job

dissatisfaction)와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을 알

아보기 위해 보정하지 않은 비차비(crude odds ratios)

와 보정비차비(adjusted odds ratios)를 계산하였다. 다

중로지스틱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

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척도들과 감정표현

불능 성향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연령, 성별(남/여),

결혼상태(결혼/미혼 등), 교육(대학교육/ 대학교육미만),

흡연(비흡연자/흡연자), 음주(음주/비음주)를 잠재적 혼

란요인으로 보정하고 직무긴장도, 직업불안정성, 직무불

만족도와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결 과

연구 대상자 중 40대가 223명(42.8%)으로 가장 많았

으며 30대가 136명(26.1%), 20대가 91명(17.5%)의 순

으로 많았다. 대상자 중 423명(81.2%)이 남성이었다.

직업은 관리행정직, 기능생산직이 각각 174명(33.4%)이

었고 이외에 전문직, 서비스업, 기타(판매, 노무, 운수)

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378명(72.6%)이 기혼자였고

223명(42.8%)이 대학 졸업자였다. 대상자 중 205명

(39.4%)이 흡연을 하였으며, 396명(44.7%)이 알코올을

섭취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중 60명(11.5%)이 감정표현

불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61명(88.5%)은

감정표현불능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하지 않은

비차비 계산을 통해서 20대와 비교하여 40대(Crude

OR; 0.31, 95% CI; 0.15-0.66)와 50대(0.32, 0.12-

0.94)에서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의하게 낮았다. 기혼

자에 비해 결혼하지 않은 근로자에서 감정표현불능 성향

이 유의하게 높았다(2.24, 1.29-3.90). 성별, 대학교육,

흡연, 음주는 감정표현불능 성향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

다. 직무긴장도가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중등도인 집단에

서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1.34, 0.61-2.94). 그러나 직무긴장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긴장도가 높은 집단의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의하

게 높았다(3.05, 1.35-6.87). 직업불안정성이 낮은 집단

에 비해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

의하게 높았다(2.98, 1.69-5.27). 직무불만족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감정표현불능 성향

이 유의하게 높았다(2.93, 1.69-5.09)(Table 2).

보정한 비차비를 계산하였을 때 이 연구에서 잠재적 혼

란변수로 정의한 변수들(연령, 성별, 결혼, 대학교육, 흡

연, 음주)과 감정표현불능 성향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은

없었다. 직무긴장도가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중등도인 집

단(adjusted OR: 1.29, 95% CI, 0.57-2.94)과 높은

집단(2.26, 0.93-5.44)에서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높았으

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직업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감정

표현불능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고(2.26, 1.21-4.22), 직

무불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1.99, 1.06-3.74)(Table 3).

고 찰

Kojima 등25)에 의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

이 낮을 경우, Salminen 등26)의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

유성진 등∙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rkers 

Frequency

Age

20-29 091 (17.5)

30-39 136 (26.1)

40-49 223 (42.8)

50-59 071 (13.6)

Gender

Male 423 (81.2)

Female 098 (18.8)

Job

Manager 174 (33.4)

Technician or professional 086 (16.5)

Service worker 055 (10.6)

Craft or related trades worker 174 (33.4)

Others (sale, elementary, transport) 032 (06.1)

Marriage

Yes 378 (72.6)

No 143 (27.4)

College graduation

Yes 223 (42.8)

No 298 (57.2)

Current smoking

Yes 205 (39.4)

No 316 (60.6)

Alcohol intake

Yes 396 (76.0)

No 125 (24.0)



성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yden과 Ley 등27)은 정서의 처

리과정이 뇌반구의 역할과 관련 있다고 생각해서 남자에

서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

자들 중에도 뇌반구 전문화가 미흡한 사람에서 감정표현

불능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8). 성별에 따

라 차이가 있는 것은 여자들이 감정문제에 대하여 남자보

다 더 많은 대화를 한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29). 본 연구결과에서는 단변량 분석시 미혼자에서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크게 나타나고 연령이 많을수록 감

정표현불능 성향이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변량 분석에

서 연령, 성별, 결혼, 대학교육, 흡연, 음주와 감정표현

불능 성향과의 유의한 상관성은 없었다. 

이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의

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재량도는 직무내

용의 범위, 자극의 변화정도, 창의력 또는 문제 해결능력

을 사용할 여지, 업무수행속도나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근

로자의 직접적인 통제기회 등을 나타내고 직무요구는 노

동량과 노동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직무긴장도가 높

을 경우 주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이며 정신질환에 걸릴 확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30). 이 연구에서 비록 통계

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무긴장도가 높아질수

록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직무긴장도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

들에 비추어 직무긴장도와 감정표현불능 성향사이에 상관

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직업불안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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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rude odds ratios of covariates and job stress scales with alexithymic traits 

Alexithymic traits* Non alexithymics� Crude odds 95% CI

(n=60) (n=461) ratio

Age

20-29 17 (18.7) 074 (81.3) 1.00

30-39 23 (16.9) 113 (83.1) 0.89 (0.44-1.77)

40-49 15 (06.7) 208 (93.3) 0.31 (0.15-0.66)

50-59 05 (07.0) 066 (93.0) 0.32 (0.12-0.94)

Gender

Male 50 (11.8) 373 (88.2) 1.00

Female 10 (10.2) 088 (89.8) 1.18 (0.58-2.42)

Marriage

Yes 26 (18.2) 117 (81.8) 1.00

No 34 (09.0) 344 (91.0) 2.24 (1.29-3.90)

College graduation

Yes 32 (14.4) 191 (85.6) 1.00

No 28 (09.4) 270 (90.6) 0.62 (0.36-1.06)

Current smoking

No 33 (10.4) 283 (89.6) 1.00

Yes 27 (13.2) 178 (86.8) 1.30 (0.76-2.24)

Alcohol intake

No 14 (11.2) 111 (88.8) 1.00

Yes 46 (11.6) 350 (88.3) 1.04 (0.55-1.97)

Job strain

Low 09 (07.4) 112 (92.6) 1.00

Intermediate 27 (09.7) 251 (90.3) 1.34 (0.61-2.94)

High 24 (19.7) 098 (80.3) 3.05 (1.35-6.87)

Job insecurity

Low 20 (06.8) 276 (93.2) 1.00

High 40 (17.8) 185 (82.2) 2.98 (1.69-5.27)

Job dissatisfaction

Low 24 (07.3) 305 (92.7) 1.00

High 36 (18.8) 156 (81.2) 2.93 (1.69-5.09)

*: Alexithymic traits: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 score≥52.
�: Non-alexithymics: TAS scor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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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 구직기

회, 고용불안정성 등을 나타내고 직무불만족도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를 의미한다. 직업불안정성

은 심리적 안녕을 저해하며 불안정한 기간이 길어질 경우

만성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직무만족도를 떨어

뜨린다31). Maslach 등32)은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화

되고 만성화될 때 부적응현상이나 신경쇠약과 같은 정신

병리학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으며, 우울

장애, 불안장애, 신체화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다양한 정신 병리학적 현상은 또한 감정표현불능증

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감

정표현불능증간의 상관성을 설명하는 기전으로, 감정표현

불능증이 있는 사람에서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위한 신경

내분비계의 반응력이 떨어져 있고 만성적으로 교감신경과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Hypothalamic-Pituitary-

Adrenal axis)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 잘 생긴다는 가설이

있다33). De vante 등17)의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에서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감소할 때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증간에 관

련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ylor 등34)에 의하면 감정표현불능증은 일차성(원발

성)과 이차성(속발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차성 감정

표현불능증은 확정된 인격성향으로 인식되고 이차성 감정

표현불능증은 외상이나 의학적 정신적 질병과 같이 위협

적이거나 고통적인,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대한 방어적 성

향이나 방어실패에 의한 성향으로 보여 진다17). 본 연구

에서 조사한 감정표현불능 성향은 이차성 감정표현불능증

의 발생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단면연구로 직무스트레스

와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동시에 측정되었기 때문에 양자

의 인과관계 즉 시간적 선후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둘째, 직무스트레스 설문 문항 중 사회적지지가 감정표현

불능증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35). 그러나

저자들이 본 설문을 하기 전에 시행한 예비조사에서 일부

회사의 관리자들이 설문에 사회적지지(특히 상사에 의한

사회적 지지) 문항이 포함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 이 연

구에서는 이 문항은 설문에서 제외되었다. 셋째, 감정표

현불능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했을 경

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TAS-20 원저자는 임상적 관찰이나 대상자를 잘 아는 사

람들로부터의 보고와 같은 추가적 정보를 같이 평가할 것

을 권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시행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34). 

기존연구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을 TAS 점수 61이상으

로 정의했지만 본 연구에는 TAS 점수 61점 이상이

2.1%로 나타나 TAS 점수 52점 이상으로 감정표현불능

성향을 측정하였다. Fukunishi 등36), Salminen 등26),

Kokkonen 등37)의 연구들에서 일반인에서 감정표현불능

증이 10% 내외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서처럼 근로자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 적게 나타난 것은

‘건강 노동자 효과’에 의해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있는 근

로자가 직장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직장을 옮기거나 직

장에서 탈락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내에

서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증과의 상관성에 대에서

는 사무직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다른 직종을 포함한 대상으로 확장시킨

유성진 등∙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

Table 3. Adjusted odds ratios of covariates and job stress

scales  with alexithymic traits

Adjusted OR 95% CI

Age

20-29 1.00

30-39 1.29 (0.52-3.17)

40-49 0.53 (0.18-1.58)

50-59 0.67 (0.18-2.50)

Gender

Male 1.00

Female 1.69 (0.69-4.17)

Marriage

Yes 1.00

No 1.45 (0.63-3.35)

College graduation

No 1.00

Yes 1.69 (0.94-3.04)

Current smoking

No 1.00

Yes 1.15 (0.60-2.20)

Alcohol intake

No 1.00

Yes 0.78 (0.38-1.60)

Job strain

Low 1.00

Intermediate 1.29 (0.57-2.94)

High 2.26 (0.93-5.44)

Job insecurity

Low 1.00

High 2.26 (1.21-4.22)

Job dissatisfaction

Low 1.00

High 1.99 (1.06-3.74)

Covariates: age, gender (male/ female), marriage (yes/ no), col-

lege graduation (yes/ no), smoking (non-smoker/ current smok-

er) and alcohol intake (yes/ no)+job strain+job insecurity+job

dissatisfaction



연구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추후 대규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를 통해 직무스트레

스와 감정표현불능증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 약

목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서울과 경기도 안산지역의 2개 대학병원에 건강

검진을 위해 내원한 근로자중 생산직 근로자521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한글판 Karasek 직무스트레스 설문

(Korean version of the Karasek’s Job Content

Questionnaire, JCQ)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고

한글판 토론토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설문(Korean ver-

sion of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K)으로

감정표현불능 성향을 조사하였다. 개별 JCQ 척도의 중

앙값을 기준으로 이분하였고 직무긴장도 (Karasek 직무

긴장모델에 의해 정신적 직무요구와 직무재량도로 직무긴

장도 평가; 높음/중간/낮음), 직업불안정성 (높음/낮음),

직무불만족도(높음/낮음) 3가지 척도로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였다. JCQ 척도와 감정표현불능 성향(total TAS

score ≥52)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정하지 않은

비차비(crude odds ratios)와 보정비차비(adjusted

odds ratios)를 계산하였다. 

결과: 보정하지 않은 비차비 계산시, 직무긴장도가 낮

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crude OR: 3.05, 95% CI,

1.35-6.87)에서, 직업불안정성이 높은 집단(2.98,

1.69-5.27)에서, 직무불만족도가 높은 집단(2.93,

1.69-5.09)에서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 다중로지스틱회귀모형에 의한 보정비차비 계산

시, 직무긴장도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adjusted

OR: 2.26, 95% CI, 0.93-5.44)에서 감정표현불능 성

향이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고, 직업불안정성

이 높은 집단(2.26, 1.21-4.22)에서, 직무불만족도가 높

은 집단(1.99, 1.06-3.74)에서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론: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 성향 사이에 유의

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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